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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엄헤드, 기획 단체전 《누구나 스스로를 혐오한다》 개최 

 
 
뮤지엄헤드에서 2025년 12월 9일부터 2026년 2월 7일까지 기획 단체전 《누구나 

스스로를 혐오한다》를 개최한다. 강철규, 박희민, 성재윤, 윤결, 이립, 이현수 등 총 

6인이 참여하는 본 전시는, “얼핏 자신의 불행에 기뻐하는 듯한 장면”과 “미움이 

가리키는 세계의 기울어진 각도”를 경유해, 자기혐오와 타자를 향한 적개심이 어떻게 

파괴의 논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전시는 혐오가 취미, 취향, 버릇처럼 난무하는 오늘의 현상을 돌아본다. 혐오는 왜 

즐겁기까지 한 일이 되었을까? 자기혐오는 파괴적 자폐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시는 자기혐오의 도취와 절망을 넘어선 위장 없는 자기대면의 태도에 주목한다. 

각각의 장면은 세계의 문제를, 거부되는 대상들을 기꺼이 끌어안는다. 그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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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고 지지하고 또 비난한다. 이때의 자기혐오는 타락한 세계를 밀쳐내는 일이 

아니라, 내 일부처럼 직시하고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그것은 세계를 견디는 방법일지도, 

심지어 어떤 정의감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2. 작가 소개 및 주요 작품 소개 
3. 전시 포스터 (파일 별첨)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문의 T. 02-742-9146 / E. museumhead.seoul@gmail.com 
 

추가 문의 대표 소셜 미디어 

책임큐레이터 권혁규 
010-6359-2331 
hyukguekwon@gmail.com 
 
큐레이터 허호정 
010-9190-7533 
hojeong7534@gmail.com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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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useumhe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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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전시 서문 (전문) 

누구나 스스로를 혐오한다 
 

혐오가 취미이자 취향, 버릇처럼 난무한다. 이 최악의 시절, 인간은 마치 혐오를 위해 존재하는 

듯 보인다. 혐오는 왜 즐겁기까지 한 일이 되었을까? 그것을 추동하는 건 실상 치졸한 

욕망들이다. 오늘 그 욕망들은 먹고 마시고 입는 미시적 일상의 층위에서부터 사회, 문화 

전반의 넓은 영역에 이르기까지 일종의 규범처럼 유통된다. 

 혐오의 그물이 촘촘해지고 대상이 협소해지면 자기 자신을 겨냥한다. 나의 외모, 신체, 

가족, 친구, 직업, 환경 등 내가 비치는 거의 모든 것이 틀림과 문제를 견주는 상황의 중심에 

놓인다. 그렇게 혐오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심지어는 자기 안으로까지 번진다.  

 자기혐오는 우울과 수치, 인정 욕구와 충동, 상처와 봉합을 반복적으로 오간다. 그것은 

타자의 시선을 내재화하여 자신을 진단하고 서사화하는 과정에 빚어지는 각종 (불)일치의 

산물일지 모른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갈등은 끝내 폐쇄회로 속에 ‘나’를 가두고, 

스스로와 타자를 동시에 부정한다. 혐오는 언제나 타자를 경유해 자기에게 돌아오고, 역으로 

자기 자신을 매개로 타자를 겨눈다. 이처럼 타자 혐오와 자기혐오는 서로를 반향하며 증식한다. 

 이 혐오의 증식을 파괴적 자폐의 논리에서 구출할 수 있을까. 자기혐오가 만성적 

우울과 자기 파괴로 귀결되지 않고, 자기 성찰과 관계의 재조정이라는 전환의 순간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까. 전시는 자기혐오의 도취나 절망의 충동을 넘어, 위장 없는 자기대면을 통해 

스스로를 다시 세우는 태도에 주목하다. 여기서 혐오는 파괴적 감정이라기보다 감각의 

계측기로, 미움 자체가 아닌 그 미움이 가리키는 기울어진 세계의 각도를 드러낸다. 그것은 

죽음이나 파괴와 동일시되지 않고 생의 잔존을 옹호하는 편에 선다.  

 얼핏 자신의 불행에 기뻐하는 듯한 장면들은 세계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대상들을 기꺼이 끌어당긴다. 그 안에서 긍정하고 지지하고 또 

비난한다. 여기서 자기혐오는 세계를 나와 별개의 것으로 밀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일부처럼 

직시하며 해소하려는 시도이다. 내가 믿는 가치를 쉽게 내어주지 않으려는 마음이며, 내가 

경멸하는 것이 세상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때 자기애를 내려찍고 어떤 무엇을 지켜내는 

마음이다. 그것은 세계를 견디는 방법일지도, 심지어 모종의 정의감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른다. 

 

강철규의 회화에는 사냥과 도살의 장면이 등장하곤 한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누구도 

완전히 무고할 수 없는 세계의 운명이 뚜렷하게 그려진다. 모든 희망이 소진된 것 같은 이 

잔혹함 속에서 어떤 질문과 사고는 선명해진다. 세계에 대한 의심이 다시 살아나고, 만족 없는 

개인과 그 욕망의 가장자리를 다시 들여다보게 한다. 세계의 운명과 욕망을 의심하기,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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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는 지점에서 상황을 뒤집어보기. 이것은 스스로를 혐오하고 경멸할 최소한의 이유가 된다. 

그렇게 세상을 충분히 의심하며 혐오를 되짚어볼 때, 어떤 부조리함은 악행에 길을 내어주고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박희민의 검은 조각들은 자족적 세계가 타인의 세계와 마주쳐 모종의 짝을 이루는 상황을 

물질화한다. 주로 우레탄, 실리콘, 숯 등을 재료로 삼는 조각은 짝이 되기 위해 스스로의 

세계를 변형·수정한다. 결함·비대칭·오류를 여실히 드러내는 몸은 자기애의 확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혐오를 통해 모종의 분열을 자처하며 운신의 폭을 좁힌다. 

다만, 그렇게 줄어들고 부서진 자기는 불확정적인 약동을 통해 사회가 제도화한 단일 개체의 

관념을 벗어나고 어지럽힌다. 여기서 자기혐오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 개인의 복수화를, 어떤 

해체의 형태를 상상한다. 

 

성재윤은 자신의 퀴어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진을 그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석웅(할아버지)의 

사진과 뒤섞는다. 그리고 밤의 거리에서 만난 사람과 풍경을 거기 다시 덧댄다. 세계들은 서로 

무심하게 끼어들고 밀어내고 어그러뜨린다. 재윤은 석웅이 가진 남성성을 조롱하기도 또 

욕망하기도 하고, 가정의 안락함은 거리의 현란함을 망각하기도 추억하기도 한다. 여기서 

질투는 자신에 대한 자각과 자기혐오를 전제로 한다. 작가는 석웅에게 갖는 기형적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듯, 타인과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다 분명히 직시하고 드러내는 

관계의 장면을 만들어 낸다.  

 

윤결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나 ‘천한 것’, ‘불편한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들을 들여다본다. 

지난 5년간 각설이 품바를 연구한 그는 외설적 소비와 희화화 속에 가려진 전통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읽어낸다. 그리고 어떤 불쾌한 공존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공감하고 

유희한다. 작가는 젠더 패러디와 성 역할의 전복을 수행해온 품바가 한국 고유의 정서와 

기록되지 않은 하위문화를 드러내는 장르라고 본다. 이를 ‘드랙’을 포함한 동시대 문화의 

면면과 연결하며, 배제된 이야기들이 여전히 춤과 소리로 남아 다양한 정체성을 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립은 중력에 맞서 균형을 잡으며 불안정하게 서 있는 여성의 신체를 구축해왔다. 여성 

브레이크 댄서의 동작을 닮은 조각은 완결된 형태라기보다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 혹은 

쓰러짐을 잠시 유예하는 자세로 다가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그 균형잡기의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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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을 야외 앞마당 수반(水盤)에 위치시킨다. 작품은 회복을 위해 반식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욕망과 긴장을 모두 내려놓은 채 풍장을 기다리는 지친 육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추운 겨울 날씨에 스스로를 내어준 조각의 장면은 휴식과 체념, 포기와 해방이 서로를 

잠식하는 의도된 혐오로, 그것의 기묘한 안도이자 감정적 고양으로 다가온다.  

 

이현수는 아버지를 그린다. 그것은 한 남성을 재현하는 일이기보다 폭력과 공포, 연민과 애정을 

동시에 더듬는 작업에 가깝다. 그는 늙고 병들어 생일 초조차 끄지 못하는, 종일 멍하니 앉아 

있는 아버지를 그리며 종종 자신의 얼굴을 참고했다. 둘의 얼굴은 닮았을 테니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림은 결코 엄숙해지지 않는다. 형형색색의 파스텔로 그려진, 한때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의 얼굴은 어떤 기억을 터무니없이, 거의 조롱하듯 화사하게 만든다. 동시에 

너무 밝아 바라보기 어려운 빛처럼 무언가를 증발시킨다. 작업의 농담은, 또 그 눈부심은 

아빠와 아들의 거리를 교란하고 또 교차시키는 자리가 된다.  

 

권혁규 (책임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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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참여 작가 및 출품작 소개 

강철규 (KANG Cheolgyu, b.1990) 

강철규는 자신의 작업을 투사에 빗대어 설명한다. 그는 작업을 설명하기 위해 
문학비평용어사전의 “투사”의 정의를 인용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주체가 자신 속에 
존재하는 생각, 감정, 표상, 소망 등을 자신으로부터 떼어내 그것들을 외부 세계나 타인에게 
이전시켜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만드는 심리적 작용을 말한다.” 이처럼 그는 자신으로 
투영되는 인물을 빌려 사건과 심리로 얽힌 인과적 구조를 이어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갤러리인 HQ(서울, 한국, 2024), 챕터투(서울, 2022), 이응노 미술관 신수장고 M2(대전, 
2021),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대전, 2020), 갤러리 가비(서울, 2018)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서울, 2024), 두남재아트센터(서울, 2023), 갤러리 바톤(서울, 
2022), 대전시립미술관(대전, 2021; 2018), 세종문화회관 광화랑(서울, 2015) 등의 기관이 연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0년 대전문화재단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대전, 한국)에 입주해 
작업했고 2023년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천안, 한국)에 입주해 작업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정부미술은행,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강철규, 〈호수의 제단 The altar of a lake〉(2024) 
oil on canvas, 227.5×182cm 

강철규, 〈사냥일지 Hunting note〉(2023) 
oil on canvas, 227×145.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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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민 (PARK Heemin, b.1999) 

박희민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입체 및 설치 작가이다. 2023년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여 2025년 동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2025년 3월 

문래예술공장에서 초대 개인전인 《홀,짝》을 발표하였고, 주요 단체전으로는 같은 해 2월 

온수공간에서의 《여기 ( ) 있어요》와 3월 PCO 갤러리의 《발화점》,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기획 부문으로 지원받은 《감염-종》이 있다. 

  

박희민, 〈그라베(grave)〉(2025) 
우레탄, 실리콘, 고무, 철, 94×80×45cm. 

 

박희민, 〈병에 걸린 왕〉(2024) 
우레탄, 숯, 실리콘, 스타킹, 175×79×4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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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윤 (SUNG Jaeyun, b.1999) 

성재윤은 사진을 주요 매체로 다루며, 개인적 경험과 공동의 기억이 교차하는 지점을 
시각화하는 데 관심이 있다. 트랜스젠더의 신체와 욕망, 역사에 집중하여 자전적 탐구를 
이어가고 있다. 창작 그룹 ‘W/O F.’의 소속 작가로 활동하며 책과 전시, 행사를 만든다. 
2023년부터 이태원 지역의 트랜스젠더-성노동 역사를 기록하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이태원은 무엇일까 기록하기(이-무-기)’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다.  
 

 

성재윤, 〈식사#4, (석웅)〉(2021) 

 

성재윤, 〈재윤, 암스텔빈, 네덜란드 (The Guy Days)〉(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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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결 (YOON Gyeol, b.1985) 

사회 규범, 질서, 체계를 분류하고 구분 짓는 변방, 소수, 주변의 문화에 관심을 두며 

작업관을 확장시켜 왔으며, 현재 각설이 품바의 전통성과 한국사회 내 자리잡은 

섹슈얼리티의 혐오와 이면을 보고 있다. 2019~2024년 각설이 품바 현장을 오가며 그간의 

과정이 담긴 리서치 북 『낯선 환호들_ 각설이 품바와 낮은 곳의 목소리』를 히스테리안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였다. 

 

윤결, 〈등을 타고 오는 목소리〉(2021) 
3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15분 32초 

 

윤결, 〈소리〉(2019-2022) 
싱글 채널 비디오, 컬러, 사운드 6분 5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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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립 (LEE Leap, b.1990) 

이립은 견고한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의 축으로 지탱하고 세우는 방식으로 작업을 전개한다. 
중력에 의해 예상과 다르게 발생하는 제약을 즐기며 유연하게 균형을 잡는다. 주로 
섬세하면서도 격렬하게 움직이는 여성 인체상을 담아낸다. 《KEEP IT UP》(Hall1, 2023), 
《Let me C》(SAPY, 2022) 등의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ZIP(집)》(아르코미술관, 2024)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립, 〈CORE-(A-175)-I〉 (2023) 
석고, 마닐라삼, 목재, 수채화, 물감 

185 x 110 x 150 cm 

이립, 〈Hollow〉 (2024) 
나무, 마닐라삼, 녹화마대, 석고점토(자체 제작), 

300 x 190 x 22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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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LEE Hyunsoo, b.1981) 

이현수는 드로잉이 지닌 특성을 재해석하여 자신만의 조형 원리를 세우고, 주어진 공간과 

시간에 따라 입체, 설치, 공연, 퍼포먼스, 협업 등 다각적인 형태로 확장하는 일종의 ‘놀이’를 

즐겨한다. 미술이 흔한 농담이면 좋겠다고 여기는 작가는 자신의 드로잉에 늘 작은 유머가 

머물기를 바란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종만리》(P21, 2024); 《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EVERGREEN》(SeMA 창고, 2021); 《Playing Drawing: after drawing》(탈영역우정국, 2018); 

《Playing Drawing: before drawing》(서교예술실험센터, 2018)이 있다. 2019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13기 입주작가, 2021년 서울시립미술관 신진미술인, 2022년 

인천아트플랫폼 13기 입주작가, 2023년 SeMA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로 

선정되었다. 

 

이현수, 〈Papastel (빠빠쓰뗄)〉 (2023) 
soft pastel on paper, 9 sheets, 33.3 x 24.2cm each. 

  

이현수, 〈Headstone (머릿돌)〉 (2024) 
pastel casting, 8 x 14 x 7(h)cm 

이현수, 〈Cy’s Pigeon (Cy가 키우던 비둘기)〉 (2021) 
plasticine, color pencil, drawing, dimensions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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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3. 전시 포스터 (이미지 파일 별첨) 

 

 
 

이미지: 《누구나 스스로를 혐오한다》 전시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 yfactorial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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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내 이미지와 텍스트는 홍보 목적으로만 전시 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 전시 전경 이미지는 아래 다운로드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6uRc7zV7o-OBc6r2rlsNDcH9_VxqUQ1?usp=sharing  
 
다운로드 이미지를 보도용으로 사용시 다음 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제공 뮤지엄헤드, 촬영 조준용 

(Image courtesy of Museumhead & the Artists, Photo by CJY Art Studio) 
 
 
 
 
 
 
 
 
 
 
 
 
 
 
 
 
 
 
 
 
 
 
 
 
 
 
 
뮤지엄헤드 Museumhead 
주    소: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84-3, 1층 
운영시간: 12:00-19:00 (매주 일요일, 월요일 휴관) 
문    의: museumhead.seoul@gmail.com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W6uRc7zV7o-OBc6r2rlsNDcH9_VxqUQ1?usp=sharing

